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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참여 인식,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가 자활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G구 지역 내에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참여 인식과 자기효능감, 임파워먼트는 자활 의지에 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참여 인식,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이 자활 의지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에서 참여 인식과 자기효능감은 임파워먼트가 부분매개, 자아존중감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 의지 향상을 위한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활사업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수급자 신청 및 선정, 자활
계획 수립, 게이트웨이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참여자의 자활에 대한 희망을 강화
시키기 위해 자활센터에서 제공하는 사례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강점을 파악하여 자활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잠재된 동기를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넷째, 참여자들이 
사업 참여 과정에서 경험하는 소외와 사회적 배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임파워먼트 향상과 실무자의 
전문적인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 중심어 :∣자활 의지∣참여 인식∣자기효능감∣자아존중감∣임파워먼트∣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perception, self-efficacy, 
self-esteem, and empowerment on self-support intention of self-support work project participants. For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participants in the self-support work project within the G-gu 
area.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participation perception, self-efficacy, and 
empowerment of participants in the self-support project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self-support 
will. Also, in the process where participants' perceptions of participation, self-efficacy, and self-esteem 
affect the will to self-support, it was found that empowerment partially mediated participation 
perception and self-efficacy and fully mediated self-esteem.

Based on these results, the following are practical suggestions for improving self-support project 
participants' will to self-support as follows. First, systematic training courses are needed in the 
application and selection of recipients, establishment of self-support plans, and gateway training 
courses so that participants in self-support projects can correctly recognize self-support projects. 
Second,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the case management system provided by the self-help center 
and re-establish the role in order to strengthen the participants' hope for self-reliance.

Third,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strengths of the participants in the self-support project, create 
results for self-support, and operate a program that strengthens the latent motivation to solve their own 
problems and change their behavior. Fourth, the empowerment of participants and professional ability 
of practitioners should be strengthened so that participants can solve the alienation and social exclusion 
experienced in the process of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 keyword :∣Will to Self-support∣Participation Perception∣Self-efficacy∣Self-esteem∣Empowerment∣ 

    
* 이 논문은 2021년도 남부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21년 07월 27일
수정일자 : 2021년 08월 31일 

심사완료일 : 2021년 09월 09일 
교신저자 : 김영춘, e-mail : minsun0917@nambu.ac.kr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 Vol. 21 No. 11554

I. 서 론

저소득층의 탈빈곤과 빈곤 예방을 위해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산적 복지 
실현을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근로연계복지
(workfare)정책으로서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시혜
적 대책보다는 체계적인 자활 지원을 통해 탈빈곤과 경
제적 자립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자활사업은 공공부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
으며,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한 저소득층에게 노동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탈
수급 등의 자활 성과가 낮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자활사업 추진 전달체계의 확립
(자활복지개발원 설립,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등)
과 새로운 사회서비스 발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
적 경제기업인 자활기업, 자립기반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등의 성과가 이루어졌다. 또한, 교육 훈련을 통한 
자격증 취득,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자활사례관리 서
비스 등 자활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다.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탈수
급이라는 경제적인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자립에 대
한 의지와 열정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지지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으며,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의 효
과와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의식 변화 및 욕구와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태도, 과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
식과 참여자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정서적 
자활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1].

특히, 수급자 자신의 삶의 목표에 대한 의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자신감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문
제 해결 능력과 자기조절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활사
업 참여자들의 심리적·정서적 안녕에 긍정심리프로그
램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2].

자활대상자의 자립에 대한 의지와 태도는 자립에 많
은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자아존중감 

등이 자활 의욕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3], 자활참여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탈수급을 유지
하려면 자립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열망 등 심리적 요인
이 중요하며, 부여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의
지이며, 자립 촉진을 위한 중요한 요인을 작용하고 있
는 자기효능감은 자활대상자의 정서적 자활과 접한 
관련이 있다[4]. 또한, 자활 의지를 향상시키는데 자아
존중감이 많은 영향을 미치며, 근로 의욕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14].

따라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
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과 더불어 심리·
정서적 자립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본
다. 

지금까지 자활 의지와 관련된 연구는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5],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효과성[6], 자활사
업에 대한 참여 인식[7][8], 사회적 지지[9], 자활프로그
램 참여경험[10], 자기효능감[4][11], 자아탄력성[12], 
자아존중감[13][14], 임파워먼트[15], 가족탄력성[16], 
가족응집력[17]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식 및 태도, 자신(self)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긍정적 신념체계인 자기효능감과 자아존
중감, 참여자의 역량 강화 및 과제수행력과 관련된 임
파워먼트 등은 수급자들의 심리적 측면으로 자활을 성
취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요인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자활 성공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선
행연구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활 의지와 관
련 연구들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단일 요인을 중심으로 
자활 의지와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
루어 있어 자활사업 참여자의 다양한 심리·정서적 요인
들을 종합적으로 자활 의지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
들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참여 인식,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 등 참여자의 심리·
정서적 측면에서 자활 의지와의 인과 관계 및 임파워먼
트의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을 
위해 실천가능한 방법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참여 인식이 자활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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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이 자활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아존중감이 자활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임파워먼트가 자활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가?

다섯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임파워먼트가 참여 인식,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 자활 의지 간의 관계를 매개
하는가?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자활 의지
자활에 대한 의지는 주체적, 자발적, 협동적, 의지적

으로 삶을 살아가는 태도로써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
적, 능동적인 노력과 마음의 움직임의 뜻을 내포하며, 
‘자립 의지’, ‘근로 의욕’, ‘자활 근로 의욕’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장덕희 및 김정은(2017)은 자활사업 참여들의 자립
에 대한 의지,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 근로 의욕에 대
한 적극적 태도라 하였고[16], 박소영 외(2020)는 자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생활의 변화를 추진
하고, 외적인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하고자 하는 태도라
고 하였다[18]. 

또한, 소득의 단절로 인해 삶의 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의 지원과 더불어 스스로 노력을 통
해 자활할 수 있는 동기, 열정을 포함하는 심리적 의지
[3][19][20], 빈곤에서 탈피하여 자립하고자 하는 동기, 
열망이 포함된 ‘자활 의욕’[21],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 
근로 의욕[22]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자활 의지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사회적, 경제
적, 정서적으로 자립하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으로서, 경
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좌절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
의 삶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희망, 주체성, 책임감 등의 
긍정적 태도로 변화되어감에 주된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자활 의지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개념을 통
해 수급자의 인적, 사회적 자활역량 및 탈수급에 대한 
의지, 노력 등을 높여 그들이 빈곤 계층에서 벗어나도

록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자활사업 참여 인식
자활사업 참여 인식은 참여자의 자활 관련 근로 행동

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활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자활사업 참여 이후 
자립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즉, 
개인의 심리·정서적 상태는 참여자의 역량 강화, 자활 
의지 증진 및 능력과 잠재력 강화 등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탈수급 및 실제적 자립에 긍정적 기능을 하는 것
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진열 및 윤기혁(2018)은 자활에 대한 적극적, 긍정
적 인식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내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탈수급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고
[15], 하승범 및 신원식(2020)은 자활 참여 인식이 참
여자의 잠재력 강화, 역량 발휘, 자립 욕구 등의 수준을 
높여 수급 탈출에 순기능을 한다고 하였다[7]. 지금까지
의 선행연구에서 자활사업 참여 인식은 자활사업에 대
한 신뢰, 자활사업 참여자의 태도, 탈수급에 대한 계획 
등 자활 의지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과제 및 특수 상황의 문제 해결

에 있어 자기 능력을 믿는 개인적 신념으로, 인간의 행
동 중 ‘적응’ 기제와 연결되어 과업 성취, 성과, 성공 여
부를 예측하게 하는 주된 심리·사회적 변인이다. 

인간의 성취 능력과 관련하여 과제 수행의 지속성, 
노력의 수준, 어려움 극복 정도 등에 영향을 주는데, 자
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다양한 스트레스 및 과업에 대한 
자기 통제력이 향상되어 조직적, 성공적으로 행동을 계
획하고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 믿음, 자신감 
등으로 주어진 상황 및 과제에 꾸준히 노력하여 양질의 
자활 성과를 얻고, 자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4].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가족, 친척, 친구, 동료 등의 사회적 지지로 근로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고, 자활 의지 및 취업·창업 관련 활동 
여부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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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자기효능감은 자활 
의지를 예측하게 하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자활사업 참
여자의 성취동기, 행동 지속능력, 사회적 관계 맺음 등
과 관련하여 자활 의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며, 타

인으로부터 지지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서 인식
하는 것으로 대인관계 형성과 사회생활 적응에 많은 영
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타인의 
도움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로서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유능한 존재로 인
식하고,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
각하는 등 자기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심리적 태도
를 지닌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
활 의지 형성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은 참여자는 자기 역량에 대한 믿음으로 자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하여 사회에 잘 적응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8]. 

또한, 자아존중감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
업에 대한 의지, 자립에 대한 의욕 및 자신감 등에 영향
을 주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긍정적 태도로 자활사
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즉, 자아존중감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심, 적응력, 과제수행력 등과 관
련하여 자활 의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아존중감 정도에 따라 자활 의지가 달라지며, 특히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처한 참여자들의 심리적 위험 요
인을 제거하여 자활 의지를 향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는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고 활용하는 과

정으로 삶의 방향과 행동에 대한 능력이며, 이때 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삶의 공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19].

또한, 개인이 자신의 내적 역량을 개발하여 개인 내

적, 대인 관계적, 사회·정치적 측면에서 변화를 만들어
내는 힘을 갖게 되는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적극적
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빈곤과 관련된 어려움을 극복하
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여겨진다.

이러한 임파워먼트는 조직 내 구성원들이 지닌 각자
의 전문성을 증진시켜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
고, 권위적,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소통의 한계를 
해결하며, 외부의 힘이 아닌 개인의 내적 동기부여와 
신념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순기능을 
지닌다[23].

또한, 임파워먼트는 일에 대한 자기 결정권, 책임감, 
수행능력 등을 높여 직무에 대한 만족을 높이고, 자기
효용성, 잠재력, 의지력 등을 높여 과업의 성취 수준을 
향상시킨다[15]. 즉, 임파워먼트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역량을 끌어올려 책임감 있는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고 
타인의 긍정적 지지를 얻게 하며, 이는 다시 참여자의 
자신감, 자기조절능력 등의 수준을 높여 과제 수행 및 
자활 의지를 증진시키는 등의 선순환적 기능을 하는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 의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자활사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기효능감 및 자
아존중감 증진을 위해 다양한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관
심과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되고 있지만, 참여자의 내
적인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참여자의 임파워먼
트가 자활 의지 향상에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할 필
요가 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임파워먼트는 주어진 과업에 대한 책임감, 문제 해결능
력, 업무 수행 능력 등 자활 의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사업 참여 인식,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가 자활 의지에 영
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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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첫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참여 인식이 자활 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이 자활 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아존중감이 자활 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임파워먼트가 자활 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참여 인식,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 자활 의지 간의 인과관계에서 임파워먼
트가 매개할 것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광주광역시 지역 내에서 공공영역의 적극
적인 추진 의지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자활사업이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G구 자활사업에 참여자 457
명을 대상으로 2021년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자
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측정도구

3.1 자활의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활 의지를 측정하기 위해 이

상미(201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활 의지는 총 11
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합계 점수가 많을수
록 자활 의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자할 의지의 신뢰도 및 요인분석 결과
변수명 요인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설명력 Cronbach 

α

자활
의지

VA1 .614 .411

58.225 58.225 .907

VA2 .684 .468
VA3 .769 .591
VA4 .811 .657
VA5 .821 .673
VA6 .781 .611
VA7 .817 .667
VA8 .812 .659
VA9 .709 .503

KMO(Kaiser-Meyer-Olkin) .936
Bartlett구형성 검정

(Bartlett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2169.382

df(p) 36(.000)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이며, 내용이 역전되어 있
는 문항을 역채점하였으며, 합산점수가 클수록 소진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활 의지의 신뢰도는 
이상미(2016)의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
에서는 .907로 나타났다.  

3.2 자기효능감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79)가 개발한 척도를 박명수(2016)가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자기효능감의 신뢰도 및 요인분석 결과
변수명 요인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설명력 Cronbach 

α

자아
효능감

VA1 .745 .560

14.293 58.947 .768

VA2 .807 .671
VA3 .789 .579
VA4 .654 .435
VA5 .751 .487
VA6 .751 .659
VA7 .842 .735

KMO(Kaiser-Meyer-Olkin) .803
Bartlett구형성 검정

(Bartlett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1363.006

df(p) 21(.000)

문항은 리커르트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가 1점, ‘그
렇지 않다’가 2점, ‘보통이다’가 3점, ‘대체로 그렇다’가 
4점, ‘매우 그렇다’가 5점으로 합계 점수가 많을수록 자
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의 신뢰
도는 박명수(2016) 연구에서는 .7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76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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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아존중감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79)가 개발한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한 
이상미(201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8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점 처리하였으며, 합계 점수가 많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의 신뢰도
는 이상미(2016) 연구에서는 .68로 나타났으며, 본 연
구에서는 .754로 나타났다. 

표 3. 자아존중감의 신뢰도 및 요인분석 결과
변수명 요인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설명력 Cronbach 

α

자아
존중감

VA6 .833 .709

26.723 60.429

VA8 .737 .623
VA5 .725 .532
VA3 .717 .531
VA2 .742 .606
VA1 .732 .684
VA4 .711 .612
VA7 .654 .537

KMO(Kaiser-Meyer-Olkin) .813
Bartlett구형성 검정

(Bartlett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1133.880

df(p) 28(.000)

3.4 자활사업 참여 인식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박명수

(2016)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사업 전망, 업
무 숙련도, 사업 태도, 사업 만족도의 4가지 요소로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활사업 참여 인식의 신뢰도는 박명수(2016) 연구
에서 사업 전망 .86, 업무 숙련도 .69, 사업 태도 .78, 
사업 만족도 .8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업 전
망 .693, 업무 숙련도 .643, 사업 태도 .753, 사업 만족
도 .636으로 나타났다.

3.5 임파워먼트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임파워먼트를 측정하기 위해 

Parsons(1998)이 개발하고 이상미(2016)가 사용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리커르트 5점 척도로 개인내
적, 대인 관계적, 사회·정치적 평가 등 3개 하위요인으
로 구분하여 총 23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
여 사용하였다. 

표 5. 임파워먼트의 신뢰도 및 요인분석 결과
변수명 요인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설명력 Cronbach α

개인
내적
평가

VA1 .774 .645
13.194 51.175 .654

.692

VA3 .698 .619
VA7 .541 .520

대인
관계적
평가

VA9 .736 .553

17.044 37.981 .718VA17 .716 .513
VA21 .653 .508
VA11 .477 .427

사회
정치적 
평가

VA22 .676 .467

20.937 20.937 .723
VA2 .674 .475
VA6 .661 .480
VA4 .656 .439
VA23 .648 .495

KMO(Kaiser-Meyer-Olkin) .745
Bartlett구형성 검정

(Bartlett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937.162

df(p) 66(.000)

부정적인 문항은 역점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파워먼트 신뢰도는 이상미(2016) 연구에서는 개인
내적 평가 .50, 대인 관계적 평가 .51, 사회·정치적 평가 
.57, 임파워먼트 전체 .70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는 개인 내적 평가 .654, 대인 관계적 평가 .718, 사회·
정치적 평가 .723, 임파워먼트 전체 .692로 나타났다.

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평균 

표 4. 참여 인식의 신뢰도 및 요인분석 결과
변수명 요인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설명력 Cronbach 

α

사업
전망

VA2 .814 .635
21.606 44.251 .693

.710

VA1 .595 .646
VA5 .687 .647

업무
숙련도

VA4 .788 .718
18.847 63.098 .643VA3 .786 .775

사업
태도 VA6 .906 .769 13.927 77.026 .753

사업
만족도

VA8 .848 .804
22.645 22.645 .636VA9 .841 .767

VA7 .836 .530
KMO(Kaiser-Meyer-Olkin) .821

Bartlett구형성 검정
(Bartlett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1573.898
df(p) 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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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검증을 위해 t-test, NOVA 분석을 하였으며, 사
후검정은 Scheffe´s test를 사용하였다.

셋째, 내적 일관성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 자활 의지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가 자활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성별은 여성 294명(64.3%), 남성 163명
(35.7%)으로 여성이 더 많았고, 연령은 50대 150명
(32.8%), 40대 119명(26.0%), 60대 이상 79명(17.3%)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241명
(52.7%), 대학교 졸업 이상 89명(19.5%), 중학교 졸업 
79명(17.3%)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치료 필요)는 치료 필요 170명(37.2%), 양
호 144명(31.5%)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수는 2인 
125명(27.4%), 3인 112명(24.5%), 1인(24.1%)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타 218명(47.7%), 기독교 118명(25.8%) 순
으로 나타났고, 주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 미만 362명
(79.2%), 41~45시간 67명(14.7%) 순으로 나타났다. 

부채는 100만원 미만 164명(35.9%), 1,000만원 이
상 106명(23.2%) 순으로 나타났고, 결혼 여부는 이혼 
164명(35.9%), 기혼 120명(26.3%), 미혼 104명(22.8%) 
순으로 나타났으며, 복지수급 유형은 조건부수급자 
290명(63.5%), 자활특례자 73명(16.0%), 순으로 나타
났다. 

직업은 서비스/영업직 133명(29.1%), 주부 66명
(14.4%), 기술직 60명(13.1%) 순으로 나타났고, 경제활
동 수는 1명 292명(63.9%), 2명 86명(18.8%)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활 참여 기간은 3년 이상 133명(29.1%), 
1년 이상 125명(27.4%)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월 총소득은 100만원 이상~130만원 미만 194
명(42.5%), 13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76명(16.6%)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월 총지출은 100만원 이
상~130만원 미만 141명(30.9%), 80만원 이상~100만
원 미만 132명(28.9%)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 구 분 빈도 %

성별 남 163 35.7

학력

무학 12 2.6
여 294 64.3 초등학교 졸업 36 7.9

연령
21~30세 53 11.6 중학교 졸업 79 17.3
31~40세 56 12.3 고등학교 졸업 241 52.7

41~50세 119 26.0 대학교 졸업이상 89 19.5
51~60세 150 32.8

가족
수

1명 110 24.1
61세 이상 79 17.3 2명 125 27.4

건강
상태

양호하다 144 31.5 3명 112 24.5
보통이다 143 31.3 4명 67 14.7

치료가 필요하다 170 37.2 5명 31 6.8
6명 이상 12 2.63개월 이상 단기 

치료가 필요하다 35 7.7

복지
수급 
유형

일반수급자 44 9.6
6개월 이상 단기 
치료가필요하다 43 9.4 조건부 수급자 290 63.5

자활특례자 73 16.0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단기치료가 
필요하다 

92 20.1

차상위 계층 47 10.3
일반 참여자 3 .7

직업

경영/관리직 8 1.8

부채

100만원 미만 164 35.9 기술직 60 13.1
100만원 이상 71 15.5 전문직 22 4.8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6 12.3 사무직 37 8.1

서비스/영업직 133 29.1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60 13.1 자영업 14 3.1

공무원 3 .7
~1,000만원미만
1,000만원 이상 106 23.2 주부 66 14.4

학생 10 2.2

결혼
여부

미혼 104 22.8 무직 57 12.5
기혼 120 26.3 기타 47 10.3
이혼 164 35.9

자활
사업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78 17.1
사별 49 10.7 6개월 이상 58 12.7

사실혼(동거) 10 2.2 1년 이상 125 27.4
기타 10 2.2 2년 이상 63 13.8

경제
활동
수

1명 292 63.9 3년 이상 133 29.1
2명 86 18.8

종교

기독교 118 25.8
3명 25 5.5 불교 76 16.6
4명 8 1.8 원불교 12 2.6
5명 9 2.0 천주교 33 7.2

가구 
월 

총소
득

80만원 미만 53 11.6 기타 218 47.7
8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65 14.2

가구 
월 

총지
출

80만원 미만 78 17.1
8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32 28.910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194 42.5

10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141 30.913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76 16.6
13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45 9.8150만원 이상
 ~180만원 미만 37 8.1

150만원 이상
  ~180만원 미만 35 7.7180만원 이상 32 7.0

180만원 이상 26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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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주요 변수의 평균 차

이를 분석한 결과, 건강상태, 가족 수, 주 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총 지출에서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가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따라 참여 인식은 ‘양호하다’가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냈고, ‘보통이다’, ‘치료가 필요하다’ 순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은 ’양호하
다‘가 가장 많은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 임파
워먼트, 자활 의지 모두 ‘양호하다’가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냈고, ‘보통이다’, ‘치료가 필요하다’ 순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평균 근로시간에 따라 임파워먼트에서 ‘40시간 미
만’이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냈고, ‘46시간~50시간’, 
‘51시간~55시간’ 순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수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임파워먼트에서 ‘4명’
가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냈고, ‘1명’이 작은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총 지출에 따라 자기효능감에서 ‘80만원 미
만’이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냈고, ‘100만원 이상~130
만원 미만’, ‘13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순으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주요 변수간의 관계
본 연구에 사용된 참여인식,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 자활 의지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
관기법을 사용하여 파악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자기효능감은 참여 인식(r=.255**), 자아존중감은 참
여 인식(r=.24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
으며, 임파워먼트는 참여 인식(r=.316**), 자기효능감
(r=.152**), 자아존중감(r=.426**)과 정적(+)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활 의지는 참여 인식(r=.622**), 자기효능감
(r=.368**), 자아존중감(r=.238**), 임파워먼트(r=.379**)
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
참여인식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 자활의지

참여인식 1

자기효능감 .255** 1

자아존중감 .241** .072 1

임파워먼트 .316** .152** .426** 1

자활의지 .622** .368** .238** .379** 1
***<001, **<.01, *<.05

4. 자활 의지에 미치는 영향
자활사업 참여자의 참여인식, 자기효능감, 자아존중

감, 임파워먼트가 자활 의지에 미치는 영향과 참여인식,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이 자활 의지와의 인과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분석 결과는 

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구분 변수 M SE F/p Scheffe

건강
상태

참여 
인식

양호하다 3.757 .560
5.578

** a>b>c보통이다 3.537 .578
치료가 필요하다 3.549 .706

자기
효능감

양호하다 3.212 .4370
3.509

* a>b보통이다 3.087 .332
치료가 필요하다 3.124 .452

자아
존중감

양호하다 3.439 .527
11.630

*** a>b>c보통이다 3.211 .474
치료가 필요하다 3.172 .542

임파워
먼트

양호하다 3.434 .453
18.815

*** a>b>c보통이다 3.284 .356
치료가 필요하다 3.142 .440

자활 
의지

양호하다 3.769 .668
4.600

* a>b>c보통이다 3.579 .508
치료가 필요하다 3.587 .631

주 평균 
근로
시간

임파워
먼트

40시간 미만 3.297 .438

3.970
** a>c>d

41시간~45시간 3.281 .400
46시간~50시간 2.916 .431
51시간~55시간 3.167 .207
55시간 초과 3.567 .513

가족 
수 

자아
존중감

1명 3.157 .520

3.809
** d>a

2명 3.279 .572
3명 3.269 .478

4명 3.493 .491

5명 3.166 .537
6명 이상 3.179 .460

임파워
먼트

1명 3.217 .412

3.547
** d>e

2명 3.254 .444
3명 3.325 .383
4명 3.431 .439
5명 3.100 .506
6명 이상 3.267 .591

월평균 
총 

지출

자기
효능감

80만원 미만 3.313 .426

4.007
** a>c>d

8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149 .340

10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3.092 .376

13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3.032 .476

150만원 이상
~180만원 미만 3.090 .391

180만원 이상 3.093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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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표 9].
첫째, 자활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참여

자의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 인식(β=.622, p<001), 자
기효능감(β=.368, p<001), 자아존중감(β=.238, p<001), 
임파워먼트(β=.379, p<001)는 자활 의지에 정적(+)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자의 자활사업
에 대한 참여 인식이 높고,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자활 의지가 높아진
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9. 자활 의지에 미치는 영향
B SE β t

참여 인식  .594 .035 .622 16.931***
자기효능감   .322 .053 .368  8.437***
자아존중감  .276 .053 .238  5.227***
임파워먼트  .533 .061 .379  8.748***

***<001

둘째, 주요 변수와 자활 의지간의 인과관계에서 임파
워먼트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0][표 11]. 먼저 자활사업 참여자의 참여 인식과 자활 
의지 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
면, 참여 인식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은 .316(p
＜001)이며, 임파워먼트가 자활 의지에 미치는 정도는 
.203이다. 참여 인식은 .557로 감소하였다. 참여 인식
이 자활 의지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557(p＜001)이며, 
임파워먼트를 경유하여 미치는 간접효과는 
‘.316×.203=.064’이다. 총 인과적 효과는 직접효과 
.557+간접효과 .064로서 .621이다. 따라서 임파워먼트
는 참여자의 참여 인식이 자활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부분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기효능감과 자활 의
지 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은 .152(p
＜001)이며, 임파워먼트가 자활 의지에 미치는 정도는 
.331이다. 자기효능감은 .318로 감소하였다. 자기효능
감이 자활 의지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318(p＜001)이
며, 임파워먼트를 경유하여 미치는 간접효과는 
‘.152×.331=.050’이다. 총 인과적 효과는 직접효과 
.318+간접효과 .050로서 .368이다. 따라서 임파워먼트
는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이 자활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부분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아존중감과 자활 
의지 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
면, 자아존중감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은 .426(p
＜001)이며, 임파워먼트가 자활 의지에 미치는 정도는 
.340이다. 자아존중감은 .093으로 감소하였다. 자아존
중감이 자활 의지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93(p＜001)
이며, 임파워먼트를 경유하여 미치는 간접효과는 
‘.426×.340=.145’이다. 총 인과적 효과는 직접효과 
.093+간접효과 .145로서 .238이다. 따라서 임파워먼트
는 참여자의 자아존중감이 자활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완전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자활 의지
참여 인식 .557*** .064*** .621***

자기효능감 .318*** .050*** .368***

자아존중감 .093 .145*** .238***
***<001,

지금까지 살펴본 자활사업 참여자의 참여 인식, 자기
효능감,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가 자활 의지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변수와 자활 의지 간의 인과관계에서 임파
워먼트의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나타난 자활 의지에 미
치는 직접·간접·총 효과를 정리하면, 자활사업 참여자
의 자활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참여자가 자활
사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며, 자기

표 10. 자활 의지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 통계량
임파워먼트 참여 인식 .316  7.109*** R2=.098   F=50.540***

자활 의지 참여 인식 .622 16.934*** R2=.385   F=286.665***

자활 의지 참여 인식
임파워먼트

.557

.203
14.843***
5.410*** R2=.385   F=286.665***

임파워먼트 자기효능감 .152  3.271** R2=.021   F=10.699***

자활 의지 자기효능감 .368  8.437*** R2=.133   F=71.181***

자활 의지 자기효능감
임파워먼트

.318

.331
 7.685***
8.017*** R2=.239   F=72.675***

임파워먼트 자아존중감 .426 10.055*** R2=.180   F=101.098***

자활 의지 자아존중감 .238  5.227*** R2=.055   F=27.318***

자활 의지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

.093

.340
 1.948
7.106*** R2=.385   F=286.665***

자활 의지 임파워먼트 .379  8.748*** R2=.133   F=71.18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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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과 임파워먼트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의 
임파워먼트는 참여 인식,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이 자
활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 참
여 인식,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가 자활 
의지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변수와 자활 의지와의 인과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참여 인식은 자활 의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활사업 참여 
인식이 높아질수록 자활 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강남식·신은주·성정현
(200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둘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은 자활 의지에 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 해결에 있어 자기 능력을 믿
는 개인적 신념이 강할수록 자활 의지가 높아지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상도(2019)의 연
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셋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임
파워먼트가 자활 의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강할수록 자활 의
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오세현(201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넷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참여 인식, 자기효능감, 자
아존중감이 자활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임파
워먼트가참여 인식과 자기효능감에서는 부분 매개 역
할, 자아존중감은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나 참여자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 자기효능감과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자활사업 참여
자의 자활 의지 향상을 위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활사업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수급자 신청 및 선정, 
자활계획 수립 과정에서 자활사업에 대한 개념과 구체

적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게이트웨이 교육
과정에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는 자활사업 기관 중심이 아닌 참여자 중심의 센터 운
영과 참여자의 적성과 능력 중심의 맞춤형 사업에 배치
함으로써 사업을 생산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참여자의 자활에 대한 희망을 강화시키기 위해 
자활센터에서 제공하는 사례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에게 지원되고 있
는 지원에 대한 평가와 진단으로 사회적 지지, 자활 의
지 등 긍정적인 요인을 강화시키고, 우울, 불안, 알코올 
중독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여 자활사업에 적극적인 참
여를 유도함으로써 사업 참여에 대한 만족감과 탈수급
을 위한 의지도 높아질 것이다. 

셋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강점을 파악하여 자활에 대
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잠재된 동기를 강화
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자활의 경제적 성과
를 이루기 위해서는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인문학 강
의, 심리상담, 희망을 지속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자원
봉사자 연계, 자기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상담 및 관
리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넷째, 참여자들이 사업 참여 과정에서 경험하는 소외
와 사회적 배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임파워먼
트 향상과 실무자의 전문적인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중앙 및 지방정부, 지역자활센터 등이 협력관계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자본을 개발하여 환경을 변화시키
고, 동료 및 실무자와의 파트너십 형성, 대인 관계적 임
파워먼트 및 사회 정치적 임파워먼트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 의지에 미치는 요
인과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특
정 지역 중심의 조사 대상자 선정으로 인하여 조사결과
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지역의 확대 및 자활 의지의 영향 변
인을 환경 요인 등으로 다양화하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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